
에스더 개관 

 

1. 개요 

에스더서는 바사 제국의 수산 궁전에서 벌어진 사건들을 배경으로, 유대 민족의 멸절 

위기와 극적인 구원 이야기를 다룹니다. 여주인공 에스더는 고아였으나 왕후가 되었고, 

모르드개와 함께 하만의 대살육 음모를 무너뜨리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도구로 

쓰임받습니다. 

 

2. 저작 연대 

 사건 발생은 약 기원전 480~470 년경, 아하수에로 왕(헬라 이름: 크세르크세스 

1 세, BC 486–465)의 통치 시기입니다. 

 기록 시점은 그보다 늦은 기원전 5 세기 후반 ~ 4 세기 초경, 페르시아 제국 하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3. 저자 

 저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당시 상황에 정통한 유대 지식인 또는 궁중 관리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일부 전통은 모르드개를 저자로 보기도 하지만, 최종 편집자는 포로기 이후 유대 

공동체의 신앙적 관점을 담은 익명 편집자일 가능성이 큽니다. 

 

4. 기록 목적 



-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 안에서 

- 유대 민족의 보호와 구속의 역사를 기억하게 하며 

- 부림절(페르시아식 ‘구원의 날’) 제정을 정당화하고 

- 이방 땅에서도 하나님 백성은 보호받는다는 정체성 확증을 위함입니다. 

 

5. 단락 구분 

구분 본문 

1–2장 와스디 폐위, 에스더의 왕후 등극, 모르드개의 충성 

3–4장 하만의 유대인 말살 계략, 모르드개의 요청, 에스더의 결단 

5–7장 에스더의 연회와 하만의 몰락 

8–10장 유대인 구원, 부림절 제정, 모르드개의 승격 

 

6. 중심 메시지 

“이 때에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혹시 이와 같은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에 4:14) 

 하나님은 직접 등장하지 않지만,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 진행되고 

있습니다. 

 하나님의 백성은 보이지 않는 은혜의 손길 속에서 보호되고, 구속사 속으로 이끌려 

갑니다. 

 순종, 용기, 신뢰, 그리고 역사적 기억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7. 신학적 이슈 



① 하나님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음 

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은 전면적으로 드러납니다. 

 이는 포로기/디아스포라 상황에서 신앙적 표현을 우회적으로 담아낸 결과로 보기도 

합니다. 

② 보편적 섭리의 신학 

 에스더서는 하나님의 직접 개입 없이도 섭리하시는 간접 역사 방식을 보여줍니다. 

→ “은혜의 일반성 속에서의 특별한 보호”가 이 책의 배경입니다. 

③ 부림절 제정 

 에스더서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는 구원의 날을 공동체가 기억하고, 절기로 지키게 

하는 신학적 정당화입니다. → 이는 신앙의 역사화, 공동체화의 과정으로 

이해됩니다. 

④ 여성 리더십의 모델 

 에스더는 지혜, 용기, 인내, 전략, 경건함을 갖춘 여성 지도자로 그려지며, 여성도 

하나님의 구속사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8. 개혁주의적 입장에서의 에스더 해석 

① 섭리 신학의 결정체 

 하나님의 이름은 드러나지 않지만, 하나님 없는 우연은 하나도 없다는 개혁주의 

섭리 신학의 중요한 전거입니다. 

- “만물이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으며, 그분의 섭리는 만사를 붙드시고 

운행하신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5 장) 

 에스더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역사의 구석구석을 이끄신다는 사실을 생생히 

보여줍니다. 



② 부르심에 대한 응답 

 에스더의 결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의 모범입니다. → 개혁주의의 소명 

신학(vocatio)을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예시입니다. 

③ 공동체 중심 구속사 

 구원은 개인적 회심을 넘어 민족 공동체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적 구속으로 

나타납니다. → 이는 언약 공동체 중심의 개혁주의 교회론과 부합합니다. 

④ 디아스포라 상황 속 신자의 삶 

 에스더서는 이방 땅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은 정체성을 잃지 말고 살아가야 한다는 

이중 시민권 신학을 암시합니다. → "세상 속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백성"의 모형입니다. 

 


